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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얻약으l 충요접 調웰7;켈훌렀짧펴럽켜;l술醫 
언약 관계의 기초가 되었다. 새 언약은 언약 관계의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따뭇한 

성품과그소유를나타내는중심 사상을 다시 한 번확언시켜 주며， 한분하나님과 

한 백성의 영원성을 보여준다{랩 31:33. 32:38~40 ; 젤 37:23,27 ; 사 54:5~8). 

용서받는 새 경험 하나님의 포용력은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신다(렘 31:34). 
제사장으로서 에스젤은 이것을 완전하게 씻겨진 정결함으로 마음에 그렸다(겔 

36:25, 37:23). 이^1야는 인간의 지성을 초월하는 풍성한 용서로 죄인을 초대한 
대사 55:6~9). 

율법을 흔한 새로운 순종 구약은 사실상 외적인 율법주의와는 상당히 거리가 

멀다. 의지와 감정이 아닌 지성이 자리하고 있는 마음은 율법에서도 상당히 중 
요한 위치에 있다. 시면과 잠언서가 마음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처럼 율법 
에서도 마음은 중요하다. 에스겔 역시 좀 더 나<>t가서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은 
새로운 법만이 아니라 새 마음 자체를 포함하는 것임을 강조한다. 하나님의 영 

으로 말미암아 진실된 마음이 심겨짐을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영적인 기적만이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순종을 이행할 수 있대첼 36:26~27). 진정한 순종은 마 
른 뼈들이 변하여 살아나 군대를 이루게 하는 것과 같은 영의 선물이다. 이A싸 
서는 언약 자체에 관하여 이러한 율법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이사 

야는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대리인으로서 열방에 보내시는 종의 
사역 속에 율법이 온전히 이루어지며， 공명과 정의로 통치히는 비전에 상당한 
강조점을 주고 있다{사 42:1~4. 51:4~8). 이것은 장차 기름 부음을 받을 다윗 

추석(중추절)은 농시를 지은 후 감사의 축제로 음력 8월 한가위를 맞이 

하여 행하는 한민족의 명절입니다. 그러나 추석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마 

냥즐겁고감사할수있는날만은아닙니다. 이는감사의 대상이 조상이나 

우상들이기 때문입니다. 퍼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우상숭배를하여 이방인의 뭇을따라행한것은지나간때로족하 

도다."(벨전 4:3). 십자가 보혈로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드라는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삶은 영원토록 고통뿐이기 때문입니대고전 15:19). 

구원과 영생을 보증하는 생명의 복음을 이번 추석에 함께 할 가족들에 

게 전하십시오. 복음을 전할 때 갈등이 있겠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녹 

12:51~53). 조롱과 핍박 속에서 오히려 감사히심시오. 지금 당장은 복음 

을 받아들이지 않을지라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며 

주님이 이루어 가실 선한 역사를 소망할 때 우리는 진실로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빌 1:2이. 십자가의 복 

음을전하는추석 명절이 되시기를바랍니다. 
*추석가정여/배 모본 본지 7면 

자손의 메시아 시대에 관한 예언과 비슷하다(사 9:7, 11: 1~5). 이 때는 새로운 다 

윗에 의하여 통치되는세대이며 하나님의 율례와공명에 따라통치될 때이다. 

새로운 다윗 왕 예레미야는 장래의 소망 안에 한 요소로서 이를 포함시켰다(햄 

23:5). 그러나 예레미야의 새 언약의 내용은 시내산 언약과 그 색깔이 너무나 같 
다(렘 33:15~16). 예레미야는 장래에 있을 다윗 왕을 신정의 대리자요， 백성을 

통합시키는 자로 님봐보았다. 또한 이^to까 지명하는 다윗은 전에는 전혀 알려 
지지도 않았으나， 신비에 싸인 종의 모습을 가진 자다(사 55:3). 이는 열방에 하 
나님의 규례와 정의를 가져다 줄 사명을 받은 다윗이 올 것을 기대하는 것과 관 

계를맺고있다. 

자연의 새로운 풍성 풍성함과 결실은 시내산에서 주신 언약에 순종할 때에 주 

시기로 약속하신 내용의 한 부분이대레 26:3~5). 언약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심 
판의 저주가 다 묻난 후에 장래의 희망으로 땅을 되찾고 안정을 되찾으며 맹수 

와 인간의 적들로부터 자유해지며 풍성한 추수와 소와 양들을 기대히는 것은 놀 
랄만한 것이 아니대신 28:1. 7~8.14). 구약의 소망은 죽을 때에만 받게 되는 것 
이 아니다. 순종하는 백성들에게 지금， 여기에서 그의 창조물들에게 주시는 하 
나님의 축복을 실제로 받아 누리며 사는 것이다. 에덴올 생각하며 그리는 것은 
그리 이상한 일이 아니다.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라멕이 노아를 낳고 고빽한 내 

용이 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저주를 거두어 주시고 다시 한 번 하나 
님과 함께 살게 되는 것이 인류의 소망이대창 5:29). 온 성경이 끝나는 계시록 
에서 보여주듯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완성을 이루게 되는 소망이대계 21:1~3).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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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훌AT SHOULD WE DO D.URING 
WORLD ENDING TIMES? 

(25) “There will be signs in the sun, moon and stars. On the earth, nations will be in anguish 
and perplexity at the roaring and tossing ofthe sea. (26)Men willfaintfrom terror, 

apprehensive ofwhat is coming on the world, for the heavenly bodies will be shaken . ... 
(32) ‘'1 tell you the truth, this generation will certainψ not pass away until all these things have happened. 

(33)Heaven and earth will pass away, but my words will never pass away. (Luke 21:25,...,33) 

W hat a t|mRO be a리li바Ive빙 Ri빙gψφh뼈1 

fωu비|에베fi에fill川IIment 0아f end timπme pαrop마hec미ies . It'’ s a time of great expectation 

with open doors for recipient’s of the gospel. When Jesus returns the 

time fðr the gospel will be over, hence the importance of sharing today. 

This side of looking at things is amazing, but there is the other side, "On 

the earth , nations wiH be in anguish and perplexity at the roaring and 

tossing of the sea . Men will faint from terror, apprehensive of what is 

coming on the .world , for the heavenly bodies will be shaken"(Lk . 

21 :25- 26) . The end troubles have started. Worldwide natural disasters, 

man-made catastrophes, and the plummeting of moral standards are 

staring us in the face at present. Luke 17:26-30 says, “ Just as it was in 

the days of Noah, so also will it be in the days of the Son of Man. People 

were eating, drinking, marrying and being given in marriage up to the day 

Noah entered the a'rk . Then the flood came 'and destroyed them al l. It was 

the same in the days of Lot. People were eating and drinking, buying and 

selling, planting and building. But the day Lot left Sodom, fire and sulfur 

rained down from heaven and destroyed them al l. It will be just like this 

on the day the Son of Man is revealed." Christ is returning, and although 

no one knows the exact time everything is moving toward His coming. As 

Christians, what should we do during world ending times? 

We should lift up our heads, "When these things begin to take place, 

stand up and lift up your heads, because your redemption is drawing 

near " (Lk. 21 :28). Look at your Bible and look out the window and you can 

see the end time signs, "Look at the fig tree and all the trees. When they 

sprout leaves, you can see for yourselves and know that summer is 

near"(Lk. 21 :29-30) . When buying and selling requires the mark, "so that 

no one could buy or sell unless he had the mark, which is the name of the 

beast or the number of his name"(Rev. 13 : 1 기， our heads better be lifted 

because, “ At that time they will see the Son of Man coming in a cloud 

with power and great glory " (Lk. 21 :27) . Our mind set needs to be on the 

things above, not on other things. Lift up your head so that you can think 

about what is really important. Stop thinking about the stupid things! Start 

focusing on Christ’s return, which only a few are truly looking for. The 

signs of the end time should bring us enc9uragement and call us to look 

up. 

We should seize the opportunities to witness for Christ, “ Eve 

against the fortified cities and against the corner towers" (Zeph. 1: 15- 16) 

The end of the earth is coming so quickly, and we should feel it presence 

This knowledge should motivate us to be bolder in our witness and make 

us not want to miss any proclamation opportunities, “ For whenever you 

eat this bread and drink this cup, you proclaim the Lord ’s death until he 

comes " (1 Cor. 11 :26) . The signs of the end time should excite us and call 

us to witness the gospel 

We should be diligent in our devotional life, “ Heaven and earth will pass 

away, but My words will never pass away"(Lk. 21 :33) . Big troubles are 

coming more. and more, but God ’s Word endures through the most 

troubled of times. The Bible builds faith , and public worship supports 

faith , “ Consequently, faith comes from hearing the message, and the 

message is heard through the word of Christ " (Rom. 10’ 17). We must be 

diligent in public worship because we need other believers, " Let us not 

give up meeting together, as some ar.e in the habit of doing, but let us 

encourage one another-and all the more as you see the Day 

a뻐p매pαro어ac야ch에1끼lIn띠띠ψikι’”깨’ 
and pαr떠ayer잉s because we need Go여d's Word to penetrate our souls . Jesus 

is coming soon, and we don ’t want to be confused about the signs of His 

coming. Jesus is our eternal Lord, “ They will perish, but you remain; they 

will all wear out like a garment. Like clothing you will change them and 

they will be discarded . But you remain the same, and your years will 

never end " (Ps . 102:26- 27) . He deserves our worship and praise . Jesus' 

arms are now open for the world to come to Him, but they’ 11 be closed 

soon, " 1 revealed myself to those who did not ask for me; 1 was found by 

those who did not seek me. To a nation that did not call on my name, 1 

said, ’Here am 1, here am 1. ’ AII day long 1 have held out my hands to an 

obstinat.e people , who walk in ways not good , pursuing their own 

imaginations-a people who continually provoke me to my very face, 

offering sacrifices in gardens and burning incense on altars of brick " (ls 

65 : 1- 3) . Jesus is calling all the Gentile nations with open arms. Our 

church sends more than one thousand short-term missionaries out each 

year to share the gospel. We need to spread the good news and keep our 

faith , " For in just a ve이 little while, ’He who is coming will come and will 

not delay. But my righteous one will live by faith . And if he shrinks back, 1 

will not be pleased with him.’ But we are not of those who shrink back 

and are destroyed , but of t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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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지막 때때는? 

(2잉일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라라 (26싸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하므로 기절하라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 (32)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33)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누가복음 21:25--33) 

λL 아 있음이 감사한 이 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종말의 예언 
E츠 이 성취되는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복음을 영접한 자에게 문이 
열리는 대망의 순간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복음의 시대도 끝나며 

오늘날 니눔의 중요성도 끝날 것입니다. 이러한 시각으로 보면 이는 놀라 

운 일이지만， 다른측면도 있습니다.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파도의 성 

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 

각하고 무서워하므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녹 21: 25~26) . 종말의 괴로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순간에도 세 

계 도처의 자연 재해， 인재 그리고 도덕 규범의 타락에 직면해 있습니다. 

누가복음 17:26~30은 말씀합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 

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 

가들고시집 가더니 홍수가나서 그들을다 멸망시켰으며 또롯의 때와같 

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리스도는 재렴하십니다. 비록 정 

확한 때는 알 수 없지만 만물은 주님의 재림을 호봐}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리스도인으로서， 세계 종말의 때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머리를들라 

우리는 머리를 들어야만 합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녹 21:28). 성경을 통해 

서 주변을 살펴볼 때 우리는 종말의 정조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비유 

로 이르시되 무화과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 

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녹 21: 29~30). 장차 매매 시 ‘표’ 를 요구할 

때가 용니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 

ι 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계 13:17). 그 때 우리는 머리를 더 

높이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 

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녹 21:27)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 

리의 마음은다른것들이 아닌 위의 것에 고정되어야만합니다. 머리를들 

어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 생각하십시오. 바보 같은 일들에 대해 그만 생 

각하십시오! 극히 소수의 사람들만이 진실로 구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재림 

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종말의 정조는 우리를 권변하여， 위를 보도록 이꿀 

것입니다 

증거할기회를잡으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할 기회를 붙잡아야만 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옹 줄을 알라7' (-녹 

21:31). 예수님은 당신이 재림할 때까지 복음의 증인들로 우리를 부르십니 

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입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옹 유 

대와사마리아와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하시니라7' (행 1:8). 이 

마지막 시대에 복음을 선포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 

람들을 전도하는 것은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기 때문 

입니다. 사역할때 우리는자신의 문제에 초점을맞추어서는안됩니다. 우 

리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위를 보며 또 사방을 살펴야 합니다. 

주님의 위대한 날이 다가올수록 임박한 괴로움도 선명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 

갱생관육샤 

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습 1: 15~16) . 지구의 종말은 현 

재 우리가 느껄 정도로 아주 빨리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 

금 증인으로서 더욱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며， 전도의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합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고전 11:26). 종말의 정조들은 우리를 

흥분시커며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합니다. 

충성하라，부지런하라 

우리는 부지런히 신앙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녹 21:33). 큰 고통들은 점점 더 다가오고 있지 

만， 하나님의 말씀은 극한의 고통 속에서도 인내하게 합니다. 성경은 믿음 

을 성장시키고， 예배는 믿음을 지탱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 

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롬 10:17). 우리는 

부지런히 모여서 예배 드려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신자들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히 10:25). 또한 우리는 

매일 성경묵장과 기도에 부지런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꿰뚫는 하나 

님의 말씀이 펼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곧 예수님이 오실 때 재림의 징 

조에 관해 혼란스럽지 않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우리 주님이십니 

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옷 같이 낡으리 

니 의복같이 바꾸시면바뀌려니와주는한결같으시고주의 연대는무궁하 

라이다"(λ1102:26~27) . 주님은 우리의 예배와 찬OJ=-을 받으시기에 합당하 

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두 팔 벌려 세상을 향해 오라고 하시지만， 이 기 

회는곧끝이 납니다. “나는 나를구하지 아니하던자에게물음을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냉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 

는 백성이라”μ} 65:1~3). 예수님은 두 팔 벌려 모든 열방을 부르고 계십니 

다. 우리 교회 또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매년 천 명 이상의 단기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믿음을 지키며 복음을 널리 전해야 합 

니다. ‘장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 

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 

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히 1O : 37~39). 종말의 징조 

들은 우리를 움직여 부지런히 믿음을 실천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재림의 정조들은 명백합니다. 우리는 주님 

이 오실 때 그분과 같아질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매일의 삶에서 여러분 

은 머리를 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머릿속이 복잡합니까? 여러분이 증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얼마나 철저합니까? 온전한 신앙생 

활이 극한의 시련 속에서도 참된 평화를 가져다준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완 

전히 이해하고 있습니깨 여러분의 눈과 심령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열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머리를 들고， 담대하 

게 복음을 전하며， 영과 진리로 주 하나님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w 



0 2이 1 년 9월 11 일 주간충현 제 11 67호 

수요 1 루때애 l 월요새벅기도피 

하나님께서 증거하신사 

람은하나님과관계를맺고 

있다. 따라서 하나님과 관 

계를맺는것은모든사람 

에게 제일 중요하다. 이 관 

계가없을때 사람은죄의 

길을갈수밖에 없기 때문 

이다. 한때 베드로는 예수 

님 곁에 있음에도 옹전한 

관계를 맺지 못하였다. 자 

신의 목표를향해 열심히 

노력하며， 그것을 이루려고 

했다. 결국 그는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내 

놓겠다며 큰소리 쳤고， 칼 

까지 뽑았지만 결국 예수님을 배신하였다. 바로 그 배신자가 지금 예루살렘 거리 한 

복판에서 외치고 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 

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기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행 2:22). 어떻게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가? 베드로가 자 

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성령 하나님으로 온전한 관계를 맺었기 때문이대행 2:1~4). 

n까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님은 기도하고 있던 모든 제지들을 완전히 비꾸었다(용 

2:28~29， cf. 행 2:16~2D. 이 놀라운 변화에 모든 사람들은 놀랐다(행 2:11~13). 하 

나님이 증거하시는 사람이 되자 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았고， 부활하신 예 

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하였다{행 2:23~24 ; 창 17:1). 불과 몇 주 전에 예수님을 

죽였던 장본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었지만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은 두려워하지 않 

았다. ‘비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에 증인이로다. 그런즉 이스라 

엘온집은확실히 알지니 너희가십자가에 못박은이 예수를하나님이 주와그리스 

도가되게 하셨느니라하니라!' (행 2:32,36) . 

•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라 하신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증거하신 사람이었다. 처음에 그는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이스 

라엘 백성을 위해서 무언가를할수 있을 거라확신했다. 그러나완전히 실패하여 40 

년 동안이나광야에서 숨어 지내야했다. 하나님은무기력하게 보이는노년의 모세를 

부르셔서 사명을 주셨다. 그는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었다(출 3:11,13, 

4:1,10,13). 매 순간 하나님께 구할 뿐이었다(출 6:12. 3이. 모세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메시아의 혹풀핑 

누1~ 종의 귀를 쳤는1~ 

예수님을 잡으러 옹 무리 중에 있던 

한 종의 귀를 누가 쳤는가에 대해서 마 

가는 침묵하고 있다. 사실 마가는 예수 

님과 제자들을 잘 알고 있었다. 심지어 

마가의 집에 있던 여종도 목소리만 듣 

고도 베드로를 알아 볼 정도였다. 따라서 그는 종의 귀를 자른 제자가 베드로임을 잘 

알고있었다. 그럼에도마가는 “한사렴?이라고할뿐그사람이 누구인지 밝히지 않 

았다{막 14:47~4잉. 왜 그랬는가? 마가가 복음서를 기록할 당시 베드로는 초대교회 

의 지도자로서 활별하게 활동하며 온 교회의 존경을 받고 있었다. 또한 이빙언1 사역 
자로 널리 알려져 있었다. 이런 베드로가 한 일이 드러날 경우 로마 군인들에게 꼬투 

리를 잡혀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다. 이런 이유로 마가는 종의 귀를 자른 제자의 이름 

을 밝히지 않았던 것으로추정하고 있다. 세관출신인 마태도 마가의 편집 방햄l 따 

라종의 귀를자른 제자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마 26:5D. 

누가는 예수님을잡으러 온 무리를 향해 모든 제자들이 대항했다는 점을 기록하고 
있다.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 

고 그 중의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녹 

22:49~50). 제자들은 아주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 중 베드로는 단연 으 
뜸이었다. 제지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 따를 때부터 매우 헌신적이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기에 자신의 생명까지도 바칠 각오가 되어 있음이 분 

명했다. 예수님이 잡히시는마지막순죠써l도그들은예수님의 변인 것처럼 말했지만， 
결국 그들은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다. 우리의 인간적인 충성심이 얼마나 가치 
없는지 여실히 보여주는증거이다. 

낮아졌다(출 17:4 ; 민 끄;끄，18). 모세는 자신의 능력에 따른 계획이 아닌기‘스스로 있 

는자가나를너회에게보내셨다”라는말씀대로하나님의말씀을전하는도구로사용 

되었다(출 3:14~15). 모세의 뒤를 이은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다 

(수 1: 5~9) . 

• 바울을부르신다 

하나님은 바울을 부르셨다. 사실 그는 교회의 원수였다(행 8:1~3). 은총과 정반대 

인 율법만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바울을 증거자로 세우셨다. 

다메섹 도%에서 예수님은 친히 바울을 만나주셨고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 그 

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하나님의 그릇이 되 

었다{행 9:15). 하나님은 바울을 이방인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 

셨다. ‘꾀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 

려고 세%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그러나 내가 긍흘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 

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덤전 1:15~1히. 바울은 하나님께서 증거 

하신사람이었다 . 

• 하나님께서 증거하신 자， 에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증거하신 자의 본은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은 친히 말씀하셨다. ‘하 

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해l되 이는 내 사랑히는아들이요 내 기뻐하는자라하시 

니라!' (마 3:17). 하나님께서 증거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참 능력의 주님이시다(마 

17:15). 따라서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아야 한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 

어 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 12:1~2) . 세상은 분명 예 

수그리스도를쓸모없다며 버릴 것이다. 그러나예수님만이 집 모퉁이돌이시며， 구원 

의 유일한 통로이시다(행 4:끄~12). 

하나님께서 증거하신 사람은 세상의 때가 묻은 지.or가 완전히 사라지고， 은총 아래 

에 거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은 사람의 지식이나 경험 등을 보지 않으신대행 4:13). 교 

만과자존심을완전히 버리고십자가를붙드는사람을증거하는자로세우신다. 십자 

가를놓는순간， 세상을붙드는악한본성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 따라서 우리에게 예 

수 그리스도가 전부가 되어야 한다. ‘매 순간 자기를 부인하여 하나님께서 증거하신 

사람이 되게 하소서. 주님의 뭇을 이루소서 아멘. 

마가， 마태， 누가외는 달리 요한은 종의 귀를 자른 제자가 베드로라는 사실을확실 

히 밝혔다. ‘미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 

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요 18:~이.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칼 

을 통해서 베드로의 신앙의 한 단면을 보게 된다. 자신의 열정으로 무언가를 해 보려 

는베드로의 모습을칼이 대변하고 있다. 정작중요한주님의 말씀과십자가는 없었 

다. 예수님이 켓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라고 하셨을 때 베드로는 잠시도 깨어 기도하 

지 않았다{마 26:4이. 그는 살기 위해서 문 지키는 여종에게 자신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거짓말을 하였다{요 18:1η. 또한 예수님이 자신의 발을 씻기는 것에 대해서 

처음에는 거절하다개 씻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고 하자 자신의 손과 머리까지 

씻겨달라고 설쳤다{요 13:8~9). 이것이 칼을 차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 바로 노력하 

는신앙을가지고 있는우리 모두의 모습이다. 

종의 귀를 자른 베드로의 칼을 우리도 품고 있다. 우리는 교만과 자존심의 칼을 가 

지고， 자신의 노력으로 모든 사뱀게 인정받으려는 욕뱀 었다. 노력하는 신앙은 

반드시 종의 귀를자르게 되며 내가무엇인가성취하겠다고끊임없이 발버퉁친다. 그 
러나 이러한 우리의 모든 행위는 무가치， 무의미하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 
는이 서l^d벼l 속한것이 아니니라만일 내 나라가이 세^ol-<계 속한것이었더라면 내 종 

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요 18:36). 주님의 제자는주님의 말혐l 따라 십자가를 지면 된다. 제 

재1기에 무언가를 해봤자， 오히려 십자가의 길을 막을 뿐이다. “노력하는 인격자가 
되지 말고， 죄인임을깨닫는자가되자 아벤. 

* DH주 월요새벽기도회깨벽 44))에서 상상한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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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끝까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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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3차 영성시험 보는 날， 아직도 영접 기도문이 줄줄 나오지 않아 가슴은 

콩당 콩당 예수님을 밍고 영접하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 

기 바랍니다. 두 문장은 잠 설치며 외워도 햇갈리고 주님 ! 머리 나쁜 저를 어떻 

게 하면 좋지요? 어눌한 언어였습니다. 기껏해야 일반문장 107H, 전도문장 15개 ! 
그 언어를 가지고 무모하게 선교 나가는 저들 모습 보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들은 떨며 앉아 있었지만 천사들의 모습과 같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붙 

들고 계심을 보게 하시어 가슴 

이 벅차올라 왈칸 솟구치는 눈 

물 얼른 감추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제자들이 천 

지를 바꾸듯 역삼동 좁은 료써l 

모여 언어 심사받는 작은 무리 

들 세상이 조롱하고 비난하지 

만 25개 문장 미숙한 언어가 

예수님 앞에 놓여질 때， 천지를 

뒤집는 성령의 검이 되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몇 번이나 갔던 선교， 타성에 젖어 모두들 핑계대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전하고 싶어 믿음으로 순종하며 무릎 꿇은 저들은 언어를 잘하든 못하든 너무나 

예쁘고 소중합니다. 그래서 사랑합니다. 언어 심사 마치고 직무 확인하고 안도의 

숨 내쉬며 선교 주제와 성구， 선교 구호와 찬송， 어울림의 소리 하나 가득하면 어 

린 아이 같이 맑고 깨끗한 영흔들이 모인 천사들의 합창 천국에서 울려 퍼지는 

듯합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그들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것입니다.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닌 

전도의 미련한 것이 선교지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짐을 확신하는 간증으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체 

험한 눈물의 고백이 될 것입 

니다. 그들이 외쳤던 15개 문 이번 주에 졸블에}는 섣교팀 (2개 팀) 
장 십자가 복음은 메아리로 

기 간 팀 팀장 
반향되어 그들을 향한 복음 

9월 1 2일(월) - 9월 20일(화) 6교구 3팀 홍선기 
되어， 각자의 영흔을 파고들어 

9월 1 3일(훼 -9월 2 1 일(쉬 정년 1부 5팀 최지은 
촉촉이 적시며 거듭나는 구원 

의 확신을 주고 새 피조물이 

면재 사역 중민 섣교팀 (5개 틸) 되는 S혜를 덧입혀 줍니다. 

이 확신과 눈물이 있기에 십 기 간 팀 팀장 

자가 복음의 선교 행진은 멈 
9월 7일(수) - 9월 1 4일(수) 청년 1부 6팀 고영학 

추지 않고 예수님 다시 오시 9월 7일(수) - 9월 15일(목) 19교구 3팀 전숙영 
는 그날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9월 9일(금) - 9월 1 7일(퇴 17교구 4팀 이선홍 

정인선(권사， 9교구) 9월 9일(금) - 9월 17일(토) 정년2부 1 팀 박승산 

9월 10일(토.) - 9월 1 7일(토) 에바다부 1팀 윤명범 

스리랑카 
(SRI LANKA) 

언어 : 신알리어， 타밀어， 영어 
종교 : 불교 bq% ， 인두교 15% ， 

이슬람교 1.b%, 기독교 b.2% 

인구 : 2 ， 113만 명(2∞8년 흙1) 

수도 : 콜롬보(앵정) , 
스리지야와르데푸녀|랴쿄터J( 입법 ， 사법 ) 

종족 : 신알리흰13.8%) ， 무어인(1%)， 

인도탁밀인(4.b%) 등 

1.획정 

• 남아시아 인도 남쪽 인도양에 있 

는 섬냐라인 스리랑카는 동양의 

진주라고 불릴 만큼 자연이 아름 

답고 인도의 영양을 받아 불교 등 
고대문영의 유적이 풍부하다 . 

• 대부분의 원추민이 소승불교 
(b1. g%)신자들이고， 불교 문확 

권이기 때문에 각 마을마다 보리 

수나무 등 불교 상징물들을 많이 
볼수있다. 

•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포르투갈의 영양 
으로 로마 카톨릭 신자들이L 영국과 네 

멜란드의 영양으로 성공회와 개신교 신 

자들도있다. 

• 스리랑카의 가장 유명안 산물은 보석과 용 
차다. 용차는 영국 식민지 시대에 널리 떠졌 

으며 당시 스리랑카의 국가명이 실론이어서 용 

차를 실론티랴고도 부른다. 

2. 선교진맴앙앙 

• 올해 5개 팀이 다녁왔다 

3. 기도제륙 

• 선 인구의 10%어IOH당하는 

불교 신자들이 우상을 버리 
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추로 

영접아게아소서 . 

• 스리랑카 영온들이 삼 진리 
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삼 

자유를 얻게 아소서. 

• 따송되는 선교사들이 성령의 역사하심에 임입어 강하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 

스도의 이름을 스리랑카 땅에 외치게 하소서. 

강사합니다! 

동말레이시아에 사는 처에게 복음을 전해 주시고， 이렇게 이메일로 

목사님의 /블JL까지 보내주셔서 진섭으로 감사합니다. 저를 위해서， 

저희 롱하우스(동말레이시아 지역)에셔 기도해 주신 여러분 모두를 

저는 여전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여러분들의 사량을 또 

한 간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주닝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캐서린 린다(동말레이시아j 

*단기선교 중에 만난 현지인들에꺼/ 매주 복음의 메시지까 전달되고 있다 

복음의 일aH까 맺어지도록 우리는 껴/속 기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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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흥과 나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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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수련회는 나에게 아주 큰 여운과 의미의 시간이었고， 전환점이 된 시죠F이었다. 

솔직히 말해 초등학교 2학년 때 첫 수련회를 다녀온 뒤 나는 ‘다시는 수련회에 가지 않을 

거야!’ 라고 외쳤다. 그 뒤 나는 정말로 수련회에 가지 않았다. 하지만 그뿐만 아니라 해 
가 지날수록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한 의심으로 인해 교회만 다닐 뿐 주님은 믿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나는 3년 동안 초등부를 다녔다. 그러나 중등부에 올라왔을 때 ， 니에게는 첫 

교회 친구가 생겼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 는 말이 있듯이 그 친구를 따라 나는 교회에 
꼬박꼬박 나오게 되었고， 호기심도 생기기 시작했다. 

그렇게 중1을 보낸 뒤 ， 중2 때는 수련회를 다시는 안 간다던 그 꼬마가 여름수련회에 

갔다. 하지만 가서 그냥 놀기만 할 뿐 예배를 잘 드리거나， 기도회에 참석하는 게 아니었 

다. 그렇지만 그 꼬마는 변해가고 있었다. 무엇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나는 그해에 져울수 

련회에도 갔다. 또한 그 친구의 권유로 선교도 다녀왔다. 그렇게 나도 모르게 믿음이 생 

기고 있었다. 

중3이 되었을 때는 학생회에도 들어갔다.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임했다. 하지만 이곳은 

나를 이상하게 묘단들었다. 지각을 밥 먹듯이 하던 내가 전도사님의 몇 번의 부탁 아닌 부 

투멸 듣고 지각을 안 하려고 집에서 일찍 나갔고 성경책은 들고 다니기 싫어하던 내가 성 

경책을 갖고 다니게 되었다. 이렇게 나는 변했다. 이번 여름수련회는 그 획을 마무리 지 

어주었다. 수련회에서 정말로 매일 먹고 자고 하던 내가 기도회에서 기도를 하며 처음으 

로 눈물을 흘혔다면 믿을까? 그렇다. 나는 이번 수련회에서 많이 즐기고 재미있어 했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내가 기도를 하며 울면서 회개했고 부모님과 친구들에 대한 기도 

를 하며 울었다는 것이다. 

다른 사료틸은 ‘이게 왜 놀라울까?’ 하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L때게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다. 나에게도 주님에 대한 밍음의 새싹이 생겼기 때문이다. 이제부터는 이 새씩L을 

잘 가꾸어서 무럭무럭 자라나게 할 것이다. 이 새싹어 생길 수 있게 도와주신 선생님과 

나의 친구들， 그리고 전도사님께 정말 정말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다. 그 중 니에게 처음 

으로 손을 내밀어 준 나의 첫 친구에게 정말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 

주소영(중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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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음을 션물 발응 치， 7년 

주님의 은혜로 믿음을 선물 받은 지 이제 막 7년이 된 한 청년입니다. 

짧은 시간 속에 많은 것을 보여주고 싶으셨는지. 2년 전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했던 가족 같은 교회가 분열로 인하여 흩어졌습니다. 그 과정들을 보 

면서 믿음도 지키지 못했던 회의의 시죠띔을 거쳐， 모든 일들이 주의 인도 

하심이라고 고백하기까지 2년이란 시죠}이 흘렀습니다. 어느새 저는 직장으 

로 인해 서울에 와 있었고 충현교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시 공동체 생활 

을 시작하면서 교회가 주는 안식에 감사했지만， 어딘가 제 요k게서 공동체 

에 대한 그리움이 쏟아져 나와 저도 모르게 불평을 하던 중 수련회에 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를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의 E똑이 채워지지 않았을 때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이 나쁜 곳으로 인 

도하여서’ 라고 불펑하는 모습에서 저를 보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이라고 고백하였지만 때때로 나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 

았을 때 ‘너희들 때문에 내 가족 같은 교회가?’ 라고 원망하며 결국은 하나 

님의 인도하심을 부정하는 그 모습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 

우셨으면 다시금 말씀으로 알려주시는지. 그들을 정죄하는 제 모습을 보시 

며 그러지 말라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사료뻐l 매여 있는 자라는 것을 

다시금 알려주신 귀한 시죠F이었습니다. 잠시 쉽을 가진 후 다음날 성경을 

필사하는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쓰는 즐거움을 알게 하셨고， 특강 

시죠k게는 아직 말씀에 엄청 무지한 자라는 것도 보게 하셨습니다. 부족한 

모습들을 많이 돌아보게 된 시간이었지만 제 요k거l서 더 없이 귀한 시죠}이 

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언젠가 모든 사료L들이 이 깊은 사료L을 알아서， 

주님 앞에 돌아와 함께 예배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장경OH정년 1부) 

01 톨 으 토승tI~케 르 으칩l 를 
~è 。 를 

계속되는 비 소식과 시힘을 앞둔 부담감 때문에 수련회 참석을 망 

설였습니다. 그러던 저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한 번도 수련회에 가 본 

적이 없다는 반 아이의 ‘선생님이 가면 저도 갈게요’ 라는 말이었습니 
다. 중등부 친구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은 비가 온다는 일 

기예보가 무색하게 선선하고 맑은 날씨를 선물해 주셔서 은혜롭고 감사 

함이 가득한 수련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제일 좋았던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시간이 흐를수록 변화되어가는 0에들의 모습을 보는 것 

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함께 하면서 아이들과 친해질 수 있었던 것이었 

습니다.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생활하면서 마냥 밝고 명랑한 줄로만 

알았던 아이들이 저마다 고민과 상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 

습니다. 저녁 부흥회 시ζk게 그런 아이들을 찾아가 기도를 해 주었습니 

다. 교사로서 아이들을 위한 축복의 기도가 아닌， 아이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함께 울며 아픔을 나누는 시죠멸 가지면서 ‘아. 주님께서 날 

이렇게 사용하시려고 보내주셨구니 라는 생ζ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아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료떨 전해야 하는 제가 오히려 o}o]들을 

통해 더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수련회가 끝나고 아이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펀에 설 것 

인지 세상의 편에 설 것인지 분명히 하는 친구들이 되자고. 수련회가 처 

음이라던 0에에게서 답문이 왔습니다. ‘저는 온전히 하나님 펀에 섰어 

요， 선생님은요?’ 이 친구의 고백을 통해 내 힘과 능력이 아닌 오직 성 
령으로 변화되어진 모습에 다시 한 번 주님께 영광 돌리게 되었고， 살아 

계시고 지금도 가장 선하고 좋은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 더욱더 복음으로 영혼을 

구원하고 그리스도의 몸 된 건강한 중등부가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오태림(교사， 중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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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도으l 꽤업 

{꼴로쩨서 ￥ : 12) 

바울은 자신이 체험한 바를 영원의 세계를 

바라보며 고백하고 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 

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 

주깐중연 

석기형떼애 모본 l 새가측 

.찬 송 ............ 435장 ............ 다 함 께 

4 신앙고백 ... ...... .. 사도신경 . . .. ..... .. 다 함 께 

4 말씀봉독 . ..... ... 골료써서 1:12 ..... ..... 다 함 께 

·말씀선포 ...... .... 성도의기업 .......... 설 교 자 

*통성기도 ............................... 다 함 께 

4 찬 송 ............ 191장 ............ 다 함 께 

노라." (골 1:12). 이 말씀 안에 우리 모두가 포 ' .주기도문 ... . ... ................ .. .. .. .. 다 함 께 

함되기를 원한다. ‘성도의 기업’을 받을 자격 

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한 것은 전혀 없다. 모 

2이 1 년 9월 11일@ 

천국의상속자까된다 

성도의 기업을 얻은 지는 전국의 상속자가 

된다(약 2:5). 아무 소망이 없던 죄인들이 예수 

님을 믿음으로 천국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은 

기적이며 은총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영원 

한 세계보다 유한한 세계의 상속자가 되기 위 

해서 세상의 넓은 길로 간다. 성경을 곡해하여 

우상과 율법을 만드는 데 분주하다. 천국의 상 

속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믿음이다(롬 

4:13). 믿음으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 

다(롬 4:16). 

든 것은주님이 하셨다. 얼마나 귀하고복된 기업인가! 그래서 비울은 현재와 그리스도와 훌꽤lìl업에 잠여한다 

미래를 바라보며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다(골 1:3,12). 성도의 기업을 얻은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기업에 참여하게 된다(골 

으|으|상속자 

성도의 기 업을 얻은 자는 의의 상속자다. 의의 상속자는 우리의 공로를 통 

해서는 절대로 될 수 없다. 오직 보혈의 은혜와 관계를 맺을 때 가능한 은총 

의 역사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다면 믿음뿐이다(히 11:7). 하나님의 말씀 

에 따라 산에서 방주를 만들던 100여 년의 세월 동안 노아는 엄청난 비난과 

조롱을 받았지만 그는 믿음으로 오래 참고 기다렸다(벤전 3:20). 결국 그는 

의의 상속자가 되어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다. 오직 믿음만이 우리를 의의 상 

속자로 만든다(롬 3:22).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롬 4:3). 

1:13~14). 이 모든 역사를 가능하게 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더 정확 

히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총이다(골 1:20).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 

신 보혈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성도의 기업을 얻을 수 있는 정당한 

자격을 부여하신다.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조금씩 나아지는 것이 아니다. 전 

적으로 예수님이 이루신 역사이며， 우리에게는 믿음만이 요구된다. 나의 잘못 

을 고치려고 노력하지 말고 가던 길에서 돌이켜 진심으로 회개하자.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의의 상속자 

가 되어 천국에 들어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거하게 될것이다. 아멘. 

(김성관 위임목사) 

i페I^~는 우/상 숭배이다’ 

제사는 하나님만이 예배의 대상이라는 성경의 가르침에 위배된다. 제사는 죽 

은 자에 대한 신%에요， 결과적으로 예배가 된다. 제사가 조상 숭배라면 하나님 

만이 예배의 대싱이라는 성경의 가르침에 위배되는 것이다. 유교는 원래 내세나 

구원， 영생도 없는 현실 중심적이다. 공지는 영흔 불멸이나 내세에 대하여 가르 

치지않았다.그런데유교전통。1 무속적인제사와기존의불교가혼합되면서종 

교적인 신앙으로 변질된 것이다. 더러는 조상 제λ까 왜 나쁘냐고 반발하는 사람 

도 있다. 후손 된 도리로서 정성을 다해 음식을 차려놓고 예를 표히는 것을 왜 나 

쁘다고 하느냐 한다. 그러나 성경에는 제사 대상이 ‘뀌신에게 히는 것이요”라고 

말씀한대고전 10:2이. 조/엠l 대한제시를하지 밀。바하는 이유는 그것이 귀신 

을불러들이는 일이요， 결국에는 햄}는 일이기 때문이다. 

성경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l 세상 

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현세외는 전혀 다른 

차원의 영적 세계로 들어간다고 말씀한다. 

죽는 즉시 천국이 아니면 지옥으로 들어 

간다는 것이다. 예수를 믿고 죽은 영혼 

은 천혜 가고， 믿지 않고 죽은 영혼은 

지옥에 간다. 그러므로 천국이나 지옥에 들 

어간영혼은거기서나와우리가살고있는세상 

이나 우주에 떠돌아다닐 수 없으며， 우리에게 좋은 

영향이나 어떤 나쁜 영향도 미칠 수 없디{녹 16:19~31). 

그러므로 조상신이 지손들을 도외주거나 또 해를 끼칠 수 없 

다. 천쾌 간 영흔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 최고의 안식을 누리 

기 때문에 우리는 영혼을 위해 이 세상의 어떤 음식도 대접할 수 없 

고， 그럴 필요도 없다. 또한 지옥에 들어간 영혼은 손가락 끝의 물 한 방 

울도 허락되지 않으며， 불 가운데서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된다〈녹 16:23~2α. 

한 번 죽고 나면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뿐이대히 9:2η. 그러므로 육체를 벗어난 상태에 있는 조상출11게 제 

사 음식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제사는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야 할 영광을 도둑질하고 인간을 불행케 하려는 
마귀의 고도의 계략이다. ‘자녀들아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요일 5:21). 

2770 박진우 

2771 이병준 

2772 오한빈 

2773 채성현 

2774 임선화 

2775 김주완 

2776 박노열 

2777 최보영 

27"78 백광일 

2779 이예선 

2780 강윤정 

2781 박대근 

2782 황성준 

2783 김건아 

2784 황주혜 

2785 연해원 

2786 김현숙 

2787 안은선 

2788 신흥범 

2789 송예순 

2790 채송준 

유치부 22 

유치부 9 김순임 

청년 1 부 3 한만교 

앙육반 21 심정례 

청년 1 부 18 안혜진 

고드。-닙「 8 남용철 

。〈그，.5 “g닙 '-'‘ 16 흥미화 

。C3t으 ‘「비 '-' 20 최미자 

앙육반 12 윤희 

.=il.g.!:닙「 10 김영자 

대학부 15 김보정 

청년 1 부 16 긴 arε껴3:A특 

앙육반 3 

3 

3 

양육반 18 3ι~È~ 

앙육반 . 10 

7 이현숙 

~~。드‘2.!? 15 최천수 

。~ε“g닙 '-'• 21 심정례 

4f :>\:1’ -t「j 21 심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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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짙짧 
보F일 우리의 복음이가리었으연 qsF하는자들어|계 기리어진것이라 

그중에 이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자들의마음을 온미하게히여 

그리스도의 영광의복음의 광채가비지지못하게 임。|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상이니라 

징소’ 충현기도원 일 시 ‘ 11알오늘}이2얄웰 외연부 기흩(추석) 수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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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의 창 충현 추석연휴 관계로 이번주 1옐(회) 기도원집회는 없습니다 

흥희 교피추번 전도 

일 샤 뺀도회 14얄쉬 구역징 영성훈련 후 남댄회 1옐(퇴 14:00 
장 소 : 여전도희 각 교구 구역징 영성훈련 장소 남전도희 407.호 

흥힌기도월 외요정외 인내 

띠 충현의 모든 성도가 복음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의 종{요 3:5)이 되게 하소서 

장 소 제1교육관 2fJ7.호 

장소 : 본딩 지하1층 예루을맴홀 

일 시 :1옐(퇴 10:00 

일 시 18일때음 주앨 14aJ 

18교구 g성훈련 

24교구 홍톨원 전도접피 

톨애 

1 지용정 싱도(김양선 집사의 남편 지현덕 지현경 성도의 
부친， 17교구가좌I구역) / 8월 26일 별세， 8월 29일 장려l 

2 신성수 타교집사(신영호 집사 이 욕자 집사의 아들， 17교 

구 고양구역) / 9월 3일 별세 ， 9월 6일 장려l 
3 김기영 성도(김경순 집사의 냥편 김중혁 · 김중석 성도의 
부친 이보미 성도의 시부， 1교구 목양l구역) / 9훨 8일 별 

서11 ， 9월 10일장혜 장소 제교육관'::IJ7.호 정년1부 40대 흥동원 초청집외 일시 18일K다음주앨 12:15 

g 교회에 등록한 새가족들이 길과 진리와 생명(요 14: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믿음의 길을 걷게 하소서. 

델 위임목사님을 십자가의 복음{고전 15:3-4)을 전하는 은총의 통 

로로사용하여 주시고， 영육의 강건함을주소서. 

a 십자가의 보혈로 풍성한 신령한 예배(요 4:2찌를 위하여 미리 
준비 (15분 전 예배실 착석)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는은총을 베푸소서 

장소 베다니흘 

장소 재교육관2fJ7.호 

장 소 ‘ 제1교육관 407.호 

일시 g일{목) 1000 

일 시 :25앨주멜 12:30 

일 시 : 25'웹주엠 14:00 

21교구 2찌 엉성흘린 

정년3부 흥동원 현도점외 

17교구 새기혹 초청집꾀 

흩혼 

복민상 군(복부순 안수집사 한복회 권사의 아들， 타교)과 

장경미 앙(장동현 집사 깅순자 집사의 딸， 19교구) / 17일 
(토) 12:00, 대검찰청 예식장 4충 무궁화흘 

2 이검인 군(이용식 장로 최민회 집사의 아들， 타교)과 민 

경나 앙(민웅기 성도 , 죠연경 집사의 딸， 3교구) / 17일 
(토) 13:00, 경동교회 본당 

장 소 저g교육관 1층 이|바다부실 

수외교성 개강 

일 시 ’ 8월 28일~1옐 11띨1양겐 매l2f:일 15:1(}V16.20 

션교얻어 혼런 일시 O뮤일 15:00 장소·재교육관뻐회네띨j 댔화버밑님)뼈회킴보디애 2011 넌 후반기 교훌훌린원 
낀칭/교육국쩨1교육관 2층， #473) 딩 모든 교구와 교회학교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천 

국일문(골 1:25)이 계속 양성되게 하소서. 

딩 1년 1인 1명U . 1 . D 전도하며 교회주변과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딛 1:3)에 전심전력하게 하쇄. 

g 충현의 재단들(유지 동산 · 복지)이 복음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시고， 현재 진행 중인 사업들{양로원 · 함양충현농원) 및 준공 
된 사랑관과 자연장{납골시설)이 이웃 사랑의 열매(롬 15:2)가 
되게 하소서. 

a 복음의 오지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해외 단기선교(막 

16: 1딩에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으로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 

사가되게하소서. 

2011 JUMP!!싸wu를 111.찌111 

훌현륙지관 바짜획 톨률후월 첩수안배 
1. 바 자 회 2011년 10월 12일(수) 
2. 후원물풍 접수 및 문의 

@ 접수기간 201 1년 9월 14일(수HO월 5일(수) 
9 접 수 저 충현복지관 1층 요뻐데스크(#640~2) 

f를원울풍이 많은 경우 복자관에서 가정이나 화시에/ 방문 수렁 
@ 후원을풍 의류 생활용품 화장품 의약품 -식품 -생활가전 도서 

(소득공제 기부금 영수증 발급) 
의 층현복지관 지역복지팀 02-2192애640~1 ' 팀장 010-5290-3687 @문 

수요성경공부 교육기간 ‘ 9월 7일- 1 1월 23웰12주긴) 
오후반2;3) -4，(0 

Cf7벅옴에 나티난여}수그리스도(제1교육관3)1회 

로n빼| 패난여싸퍼스도(제1교육관3)1회 
흘O댐개|빠난이F섭값도(제1교육관$갱 

’ 저녁반8(1)-αÐ 
사무웰상해11 나티난예수그리스도(베대-/;훌j 

교사양성부 교육기간 9월 4일- 11월m일(12주긴) 

~: îI1교육관 3)7.호 매주응l오후3:3)-4;3) 

싼웰H원양뽕교육기간‘ 9월4일-1 1월a일(12주간) 
~ 버|다니흘， 매주일오후3:3)-4;3) 

용한꼬대원훈현교육기간‘ 9월4일- 11월m일띤주겐 
ε~ : ^iI1교육관때7호 매수요일오후 1;3) -23) 

밍 피택자들이 모든훈련을통해서 자기를 부인하고오직 십^r가 

복음만을 전하는 십자가의 정병(딩후 2:3)이 되게 하소서. 

24시간 연속 기도실 : 본당 ilICJ효 l 
18 (주일 ) 

김정훈/김 연식 
녹 19‘ 1-10 

17 (토) 

강창원/윤인숙 
녹 18:35-43 

16 (금) 

박만복/최 인규 
녹 18:31-34 

새벽 기도회 (9/1 2 -9/1 8 ) 

14 (수) 

하옥생/문우식 
녹 18:15-17 

13 (화) 

김정훈/김형수 
녹 18:9-14 

I륙킬i쉽i화뻐매톨냄펴ιE축폐 

앵qll안 Phonics 'l갱 
개강 : 10월 14일(매주 급 3AI30분-5AI) 

Phonics란? E딜& 읽등이 알따렛 소리부터 

영어. 얽는 쁨& 배우는 과정 

문의및수강신협 
fi 내싣 349 . 010-5892-8200 . 01 0-88여-5092 

날찌 여|배 서g “ 「 사회 기도 찬양 

9/14 
수요 I 어떻게 새 피조물이 되는가(고후 5:17-19) 김성관 목사 황의연 나n- -히1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몽(호산나찬양대 , 오케스트라) 

수요 II 믿음의 선한 싸움(딩전 6:11-12) 강창원 목사 정민권 조영숙 행군 나팔 소리에(실로암 찬양대) 

9/16 금요집회 김성관목사 최상민 예루살렘 찬양대 , 오케스트라 / 소프라노 권성순/ 바이올린 장연희 

주일 I 마지막 때에는?(녹 21:25-33) 나기태 목사 강창원 최경하 〈예배전찬양〉 

주일 II 마지막 때에는?(녹 21:25-33) 유재진 목사 하형욱 이홍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외 /바순 0]송연(할렐루야 오케스트라) 

9/18 주일 m 마지막 때에는?(녹 21:25-33) 김성관목사 이희식 윤선한 주기도 외 / 바순 이승연(할렐루야 오케스트라) 

주일 W 마지막 때에는?(녹 21:25-33) 이광현 목사 황의연 박재현 황무지가 장미꽃 같이 외 / 소프라노 장수정(아멘 찬양대) 

주일 V 마지막 때에는?(녹 21:25-33) 최상민 목사 김운창 전계식 오 놀라운 구세주 외 / 바이올린 김소현(엠엘 오케스트라) 

주일찬양 거짓 선지자들(마 7:15-23) 김성관 목사 유현철 류태준 임마누엘 찬양대 /가브라엘 혼성중창단 / 6교구 

예배 담당 (9/14- 9/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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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기는분 들 t 

나기태 
신교위원회 

박인기 
어H때부 

유현철 
1교구 

장지원 
11교구 

하형욱 
23.교구 

김준민 
21교구 

박은효 
18.교구 

유재진 
13교구 

이회식 
12교구 

하옥성 
17교구 

김정훈 
7교구 

박용현 
14교구 

양재웅 
주긴충현 

이현석 
6교구 

탁정헌 
9교구 

김운창 
a교구 

박근백 
고드부 

안치원 
24교구 

이태원 
19교구 

최상민 
대혁부 

김성관 

·부옥사 

강창원 
20.교구 

문성수 
4교구 

박지훈 
8교구 

이광현 
16교구 

정민권 
5교구 

황의연 
2교구 

• 우|임목사 

(쯤 031-766-5425) 

구분 시간 차량 

O오전 9:40본당앞출발 
화요집회 오전 11 :( 띤% 납부팩1，10:200땀역 경유) 

@오전 950 본당앞출발찍행) 

금요철야 저녁 10:30 금요찬양집회 후본당앞출발 

오전 11시에드리는주일 m부예배는 영어，중국어， 일본어 및수 

화로 오후 씨때 드리는 주일 W부 예배는 스리랭때， 중윈i. 
몽황i， 러AIOI어， 킴보디Of어， 인도네AIO fO!로동시통역됩니디 
~Irlr양lIXr6 il &빼， 0Te영1 빼lJH훌 <rd잊F 
~웅 aeill하t훌 at lt'e 앉뻐1 0뼈<W때1l 않W::e， 
<rd&i 녀업\0Te용， 싸'gÍiJl， 태m， 어rIXXi:n <rd 
rdnJsiJl aeaoo iM앓ilat lt'e a-eO뼈<W얘1l않w::e 

기도원집회안내 (홈 02-552-8200) 

구분 시간 장소 

오전 7:00 본당 
II 오전 9:00 본당 

m 오전 11:00 
보」 단 u 주일예배 (수화， 외국어 통시통역 예배) 

N 오후 1 :00(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본당 

V 
오후 3:00 

본당 
(젊은이가 드라는 예배) 

주일찬양예배 오후 5:00 본당 
수요예배 I 오전 11 :00 II 저녁 7:00 본당 
금요찬양집회 저녁 7:00 본당 

새벽기도회 매일새벽 5:00 본당 

예배및집회안내 

김정연 
10교구 

오숙영 
20교구 

이욱주 
18교구 

정원임 
23교구 

· 사랑부 신범식 

이에스더 장연회 한경숙 

송요한 

강욱련 김연식 
2교구 14교구 

나영실 송진경 
a교구 대회|부 

이복순A 이복순B 
4교구 1 1교구 

장혜구 전은회 
19교구 7교구 

황순란 
21교구 

김숭회 김진협 

• 강도사 박만복 징년1부 

· 선 

· 여전도사 

강댁훨 강영미 
8교구 6교구 

김정운 김정자 
24교구 15.교구 

옥미자 윤인숙 
9교구 3교구 

이향란 엄태주 
12교구 17교구 

최문실 홍순애 
1교구 5교구 

· 전임지휘자 

사 

· 전임연주자 

교 

-~ .. ‘“”‘il_… ••• 걷앙~1. 

구분 시 간 장 소 
장년 1 부 오후 12:15 제 1교육관 507호 

장년 2 부 오후 12:30 제 1교육관 407호 
장년 3 부 오후 12:30 제 1교육관 307호 

장년 4 부 오후 12:30 제 1교육관 301호 

소망부 오후12: 1 5 갈렬리 흘 

사랑부 오전 11 ‘00 복지관지하1충 

에바다부 
오전 9:00(학생) 

제2교육관 1층 오후 1 2:40(성인) 

(주) 오전 8:30-오후 6:00 
탁아부 (수) 오선 10:30-12:00 선교관 1충 

(금) 저녁 6:30-저녁 9:00 

새가족양육부 오후 12:10 베다니흘 

국내외국인선교부 오전 11:00 제2교육관 3충 
영유초중도서실 오전 8:30-오후 4:30 제 1교육관 7충 
충현어린이집 주간교육 제 1교육관 107호 
지적장애인교육 주간교육 충현복지관 

구 분 시 간 장소 

영아부 
I 오전 9:00 

제 1교육관 110호 
Il 오전 11:00 

유아부 오전 10:50 제 1교육관 20 1호 

유치부 오전 10:50 제 1교육관 207호 

초퉁 1 부 오전 10:45 제 1교육관 407호 

i」i:7C:r 이‘ 1님- 오전 10:45 제 1교육관 507호 

'5- 낀 r:r τ !:! 오전 10:30 복지관 지하2충 

고퉁부 오전 11 :00 제 2교육관 4충 

대학부 (토) 오후 2 :00 제 2교육관 4충 

갱년 1 부 (토) 오후 4:30 제 2교육관 4충 

청년 2 부 오후 1 2: 10 제 2교육관 2충 


